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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Neuroticism Level on Restrained E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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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ole of a restrained eater’s neuroticism level in self-enhancement and

eating behavior following exposure to thin-ideal images. Eighty-five female participant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four

groups based on their dietary restraint and neuroticism level. They completed self-reports on a visual analogue scale

before and after exposure to thin-ideal images. Then, their approach-avoidance tendency toward food was measured

using a stimulus-response compatibility task and chocolate consumption was measured to examine their eating

behavior. Results indicated that after exposure to thin-ideal images, positive affect was more decreased in restrained

eaters with high neuroticism compared to other groups and negative affect was increased in all groups except

unrestrained eaters with low neuroticism. In addition, compared to other groups, unrestrained eaters with low

neuroticism showed significantly lower avoidance tendency toward food, whil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approach tendency toward food between groups. Furthermore, individuals with high neuroticism consumed more

chocolate than those with low neuroticism. These findings suggest that restrained eaters with high neuroticism are

most likely to be disturbed by thin-ideal images and showed the relationship between neuroticism level and disordered

eatin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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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많은 여성들이 이상적으로 생

각하는 신체이미지는 대개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kg/m2) 16미만의 극단적으로

마른 저체중 몸매로서(Ditmarr, 2009), 이를 이

상적으로 마른 신체이미지(thin-ideal images)라

한다. 대중매체로부터 쉽게 접하게 되는 신체

이미지는 대개 체형에 대한 태도나 외모에 관

한 사회적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마른 체

형을 강조함으로써 남성보다는 특히 여성에게

날씬함에 대한 압력을 더 크게 느끼게 한다

(Agliata & Trantleff-Dunn, 2004; Kim & Lee,

2014). 이러한 압력은 신체에 대한 불만족감을

증가시키고 섭식억제나 폭식행동과 같은 비정

상적인 섭식행동을 유발하는 등 여성의 신체

적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Boyce, 2012; Lim & Kim,

2006; Stice & Shaw, 1994). 사회문화적 압력 모

델에서도 미디어와 같은 사회문화적 압력이

위험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체불만족과

섭식억제, 폭식행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

(Thompson, Heinberg, Altabe, & Tantleff-Dunn,

1999).

이상적으로 마른 신체이미지가 일반 여성과

섭식억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각기 다른데,

이를 설명하는 심리적 모델도 사회적 비교과

정(social comparison processing)과 환상적 처리과

정(fantasy processing)으로 구분된다(Tiggemann,

Polivy, & Hargreaves, 2009). 일반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극단적으로 날씬하고 매력적인 미디

어 속의 모델 이미지를 이상적인 신체기준으

로 삼음으로써 그 기준과 자신의 체중이나 몸

매, 외모를 비교하는 사회적 비교과정을 거치

게 된다. 자신보다 우월한 특성을 가진 대상

과 비교하는 ‘상향적 비교(upward-comparison)’

과정은 여성으로 하여금 자기 신체에 대한 불

만족과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만든다

(Major, Testa, & Bylsma, 1991; Tiggemann et al.,

2009). 그러나 섭식억제자를 대상으로 미디어

이미지의 영향을 밝힌 선행연구에서는 이와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였다(Dittmar, 2009; Mills,

Polivy, Herman, & Tiggemann, 2002; Myers &

Biocca, 1992; Tiggemann & Polivy, 2010); 섭식억

제자가 이상적으로 마른 신체이미지를 볼 때

는 환상적 처리과정이 나타난다. 이 과정은

자신이 이미지 속의 모델처럼 더 날씬해지고

좀 더 매력적인 여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나 환상을 달성 가능한 목표로 받아들

이고, 이를 달성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는

인지적 처리과정이다(Myers & Biocca, 1992).

만일 개인이 이상적으로 마른 신체이미지를

달성 가능한 목표로 지각하면 그에 동화

(assimilation)되어 자신의 몸매가 이상적 기준과

유사하다는 마름 환상(thinness fantasy)을 지니

게 되고, 결국 긍정적인 정서와 신체자존감의

향상과 같은 자기고양(self-enhancement)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Knobloch-Westerwick & Romero,

2011; Mills et al., 2002; Myers & Biocca, 1992;

Roberts & Good, 2010).

이와 같이 대부분의 여성은 이상적으로 마

른 신체이미지를 본 후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

는 반면, 섭식억제자는 자신감을 갖고 행복감

을 느끼는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한다(Mills et

al., 2002). 섭식억제자는 체중 및 체형조절을

위해 의도적으로 음식섭취를 제한하여 자신이

설정한 이상적인 신체기준에 부합하다고 지각

하기 때문에 이미지 속의 몸매처럼 날씬해질

것이라는 환상에 더욱 고취된다(Burger & Stice,

2011; Herman & Polivy, 1980; Mills et al., 2002).

이와 더불어 마름 환상에 따른 자기고양효과

는 섭식억제자의 음식섭취 제한을 일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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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시킨다. 이상적으로 마른 신체이미지에

대한 섭식억제자의 환상적 처리과정을 다룬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섭식억제자가 마른 모델

이 등장하는 미디어 광고를 보았을 때 마르지

않은 모델이나 광고상품만 등장하는 광고를

보았을 때보다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Mills et al., 2002; Seddon & Berry,

1996; Warren, Strauss, Taska, & Sullivan, 2005).

그러나 이상적으로 마른 신체이미지에 대한

노출이 섭식억제자로 하여금 마름 환상을 갖

게 한다는 초기 연구와는 달리 이를 지지하지

않는 연구결과도 최근에 발표되고 있다. 마른

신체이미지의 광고를 이용하여 섭식억제자의

자존감 변화를 확인한 Joshi, Herman과 Polivy

(2004)의 연구에서 섭식억제자의 사회적 자존

감은 향상된 반면, 외모에 대한 자존감은 섭

식억제자와 섭식비억제자에서 모두 감소하였

으며 정서에 대한 효과는 미미하였다. Talesfore

(2008)의 연구에서도 미디어 신체이미지를 본

후 섭식억제자는 섭식비억제자보다 낮은 자존

감을 보고하였고, Boyce, Kuijer과 Gleaves(2013)

의 연구에서는 섭식억제자의 신체만족감이 감

소하고 부정적인 정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여러 연구결과에서 이상적으로 마른

신체이미지와 음식섭취가 관련이 있다는 것에

는 대체로 일치하지만, 미디어 이미지가 섭식

억제자의 섭식행동을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

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몇몇 연구에서는 미디어

에 노출된 후 섭식억제자의 음식섭취가 증가

하였으나 다른 연구에서는 음식섭취가 감소하

거나 효과가 적었다(Anschutz, Engels, Becker, &

Van Strien, 2009; Anschutz, Van Strien, & Engels,

2011; Boyce, Kuijer, & Gleaves, 2013; Mills et al.,

2002; Strahan, Spencer, & Zanna, 2007). 이처럼

선행연구의 결과가 불일치하는 것은 섭식억제

자가 이상적으로 마른 신체이미지를 보았을

때 개인적 특성(예, 요구특성, 섭식억제 수준,

성격 등)에 따라 다른 심리적 처리과정을 경

험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cf.

Mills et al., 2002; Roberts & Good, 2010).

이상적으로 마른 신체이미지로 인한 신체불

만족과 개인의 성격특성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를 보면 Big five 성격특성 중 신경증 수준

(neuroticism)만이 신체자존감과 부적상관을 보

였다(Roberts & Good, 2010). 이 연구에서 신경

증 수준이 높은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를 본 후 신체자존

감의 감소와 더 높은 신체불만족을 보고하여

신경증 수준이 이상적인 신체이미지와 여성의

신체불만족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대개 신경증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잠재적인 위

협자극에 민감하여 위협자극이나 상황을 회

피하려는 경향성도 높아진다(Eysenck, 1990;

Rusting, 1998). 이를 고려할 때 위의 연구결과

는 마르고 매력적인 신체이미지가 신경증 수

준이 높은 여성에게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되

어 상향적 비교과정을 통해 낮은 신체자존

감과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Bergstrom, Neighbors, & Malheim, 2009;

Roberts & Good, 2010). 즉, 이상적으로 마른 신

체이미지 노출의 부정적 효과는 개인의 신경

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Van der

Zee, Buunnk, Sanderman, Botke, & Van der

Bergh, 1999), 신경증 수준이 높은 섭식억제자

의 경우에는 이상적으로 마른 신체이미지를

본 후 상향적 비교과정에 의해 부정적인 정서

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신경증 수준이 섭식억제자에게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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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섭식행동에서도 나타난다. 섭식억제자가

이상적으로 마른 신체이미지를 본 후 경험하

게 되는 부정적인 정서는 이상적인 신체기준

과의 차이로 인한 불만족에 기인하며, 이는

체중조절 목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섭식

억제자는 목표달성을 위해 더욱 극단적으로

음식섭취를 제한하게 된다(Boyce, 2012). 하지

만 과도한 섭식조절은 장기간 유지되지 못하

고 결국 탈억제(disinhibition)로 이어진다. 탈억

제 현상은 체중이나 체형에 대해 과도하게 염

려하는 섭식억제자가 특히 자신의 능력과 자

존감에 대해 강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는

경우 절식에 대한 조절능력이 감소하여 억

제하고 있던 폭식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의

미한다(Polivy & Herman, 1985; Tanofsky-Kraff,

Wilfley, & Spurrell, 2000; Van Strien, Frijters,

Bergers, & Defares, 1986). 이처럼 음식섭취를

제한하는 것은 결국 폭식증으로 발달하게 되

는 주요 원인이 되는데, 이중-경로 모형(Stice,

2001)에서는 절제행동 뿐만 아니라 부정적 정

서 또한 폭식 증상의 유발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즉, 섭식억제는 폭식행

동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며, 우울

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복합적으로 작

용할 때 섭식억제가 폭식증으로 이행될 가

능성이 높아진다(Bae & Rhee, 2004; Heaven,

Mulligan, Merrilees, Woods, & Fairooz, 2001; Kim

& Lee, 2013; Lee, 2007; Lowe et al., 1996; Polivy

& Herman, 1986). 따라서 개인의 신경증 수준

이 높은 경우에는 우울이나 불안 등의 부정적

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므로 신경증

수준이 높은 섭식억제자일수록 폭식증으로의

발달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섭식억제자의 섭식행동을 측정함으로써 이

상적으로 마른 신체이미지가 음식섭취에 미치

는 영향을 밝힌 선행연구의 가장 중요한 제한

점은 미각 테스트만으로 섭식행동을 측정했다

는 것이다(e.g., Anschutz et al., 2009; Anschutz

et al., 2011; Boyce et al., 2013; Mills et al.,

2002; Strahan et al., 2007). 미각 테스트는 섭식

억제자가 이상적으로 마른 신체이미지를 본

후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와 섭식제한의 증가

된 욕구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자기보고식

측정과 마찬가지로 섭식억제자가 사회적인

시선을 의식하거나 요구특성에 의해 자신의

섭식행동을 의도적으로 조절할 경우 반응

편향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Boyce, 2012;

Brignell, Griffiths, Bradley, & Mogg, 2009). 이

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각 테스트와 함께 섭식억제자의 내현적인

인지과정을 반영하는 자극-반응 일치성 과제

(Stimulus-Response Compatibility Task)를 사용하

여 음식에 대한 접근-회피 경향성을 측정하였

다.

접근-회피 경향성은 특정 대상에 대한 자동

적인 행동 경향성을 반영하는 동기적 처리과

정으로 섭식억제자의 섭식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하며 음식에 대한 갈망의 지표가 된다

(Veenstra & de Jong, 2010). 일반적으로 사람

들은 긍정적인 자극에는 다가가고 부정적인

자극은 피하려는 자동적인 반응을 보인다

(Duckworth, Bargh, Garcia, & Chaiken, 2002). 이

때 긍정적인 자극에 다가가려는 자동적인 반

응을 접근 경향성, 부정적인 자극은 피하게

되는 자동적인 반응을 회피 경향성이라고 하

며 음식 사진에 대해 빠르게 접근할수록 음식

에 대한 갈망의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

한다. Fishbach와 Shah(2006)의 연구에서는 어휘

판단과제(lexical decision task)를 사용하여 접근-

회피 경향성을 측정함으로써 섭식억제자가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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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억제자보다 심리적, 물리적으로 목표(e.g.,

체형, 근육)에 더 다가가고 유혹(e.g., 초콜릿,

버터)을 회피하려는 자동적인 경향성을 지니

고 있음을 밝혔다. Boyce(2012)의 연구에서도

어휘판단과제를 통해 섭식억제자의 접근-회피

경향성을 내현적으로 측정하였는데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를 본 섭식억제자는 섭식비억제자

보다 고칼로리 음식단어에 대해 더 빠른 회피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인 방

법을 사용한 자동적인 접근-회피 경향성의 측

정은 외현적인 방법과는 달리 의식적인 보고

를 요구하지 않으며 간접적인 측정치로서 반

응편향에 의한 혼입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rignell et al., 2009). 그러므로 미각 테스

트를 통한 음식섭취량 뿐만 아니라 음식자극

에 대한 내현적인 인지과정을 반영하는 행동

경향성을 측정하는 것은 실제 섭식행동을 예

측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요약하면 섭식억제자가 이상적으로 마른 신

체이미지에 노출되었을 때 환상적 처리과정을

거치게 되면 긍정적인 정서와 신체만족감이

증가하는 자기고양효과가 나타나고 일시적으

로 음식섭취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섭식

억제자의 신경증 수준이 높다면 사회적 비교

에 따른 상향적 비교를 더 많이 겪게 되고 결

국 부정적인 정서와 신체불만족이 증가하며

음식에 대해 더 큰 위협감을 느끼게 될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적으로 마른

신체이미지 노출 후 신경증과 섭식억제 수준

이 마름 환상에 따른 자기고양효과 및 섭식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정서상태 및

신체불만족 수준과 더불어 음식에 대한 접근-

회피 경향성과 실제 섭식행동을 측정하였다.

개인의 신경증 수준이 높을수록 이상적으로

마른 신체이미지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체이미지에 노출된 후

신경증 수준이 높은 섭식억제자는 섭식비억제

자나 신경증 수준이 낮은 섭식억제자에 비해

긍정적인 정서를 더 적게 느끼고 부정적인 정

서 및 신체불만족은 더 크게 느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섭식억제자는 섭식비억제자

보다 음식에 대해 더욱 강한 접근-회피반응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섭

식억제자에게 음식단서는 다이어트 목표를 방

해하는 잠재적인 위협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신경증 수준이 높을수록 음식에 대한 회피 경

향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

였다(Williamson, Muller, Reas, & Thaw, 1999).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C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475명을 대상으로 섭식억제척도 (Rhee

& Hahn, 2001)와 NEO 성격검사(Costa &

McCrae, 1992; Lee, 1994)의 신경증 척도를 실시

하고, 두 척도의 점수에서 각각 상위 25% 또

는 하위 25%에 해당되는 85명(평균연령 22.81

세, 표준편차 1.59세)을 선별하였다. 즉, 섭식

억제 수준에 따라 섭식억제자(섭식억제척도

52점 이상)와 섭식비억제자(38점 이하)로, 신경

증 수준에 따라 고-신경증(신경증 척도 150점

이상), 저-신경증(134점 이하)으로 분류하고, 집

단은 고-신경증 섭식억제자(21명), 저-신경증

섭식억제자(22명), 고-신경증 섭식비억제자(21

명), 그리고 저-신경증 섭식비억제자(21명)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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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도구

섭식억제척도

참가자의 섭식억제 상태를 측정하는 척도로

Rhee와 Hahn(2001)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개발

하였다.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0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6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된다. 점수범위는 0점에서 90점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섭식억제 수준이 높음

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2였

다.

NEO 성격검사(NEO-PI-R)

참가자의 신경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Costa와 McCrae(1992)가 개발하고 Lee(1994)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NEO 성격검사에서 신경증

에 해당하는 48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

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범위는 48

점에서 24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경

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3이었다.

정서 및 신체불만족 측정

참가자의 정서와 신체불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Visual Analogue Scale(VAS; Heinberg &

Thompson, 1995)을 사용하였다. 100mm 수평선

양끝은 각각 0점과 100점을 나타내며, 이상적

으로 마른 신체이미지에 대한 노출 전후에 참

가자가 현재 느끼는 긍정적인 기분(0: 전혀 긍

정적이지 않음, 100: 매우 긍정적임), 부정적인

기분(0: 전혀 부정적이지 않음, 100: 매우 부정

적임), 신체불만족(0: 전혀 불만족하지 않음,

100: 매우 불만족함) 정도를 표시하게 하였다.

참가자의 신경증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이 경

험하는 우울, 불안 등 부정적인 정서와 신체

불만족의 기저 수준이 높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상적으로 마른 신체이미지를 본

후에 측정한 정서 및 신체불만족 정도에서 이

미지를 보기 전에 측정한 값을 차감하여 변화

량을 산출하였고 이를 종속변인으로 사용하였

다(Eysenck, 1990).

이상적으로 마른 신체이미지

패션잡지 또는 패션화보에서 매우 마르고

매력적인 여성 모델의 전신이 나온 컬러 사진

30장을 선별하여 본 연구에 참가하지 않은 14

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사진 속 모델의 매력

도, 정서, 각성을 평정하게 하였다(7점 Likert

척도). 평정 결과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매력

적으로 평가된 15장의 사진을 선정하였는데,

사진의 크기는 가로 100mm, 세로 150mm로,

각 사진 당 20초씩 15인치 모니터 스크린에

제시되었다.

자극-반응 일치성 과제

음식에 대한 접근-회피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극-반응 일치성 과제(Brignell et al.,

2009)를 사용하였다. 과제에서 사용한 사진자

극은 18장의 음식 사진과 18장의 비음식 사물

사진(통제사진)으로 구성되었다(Figure 1 참고).

연습시행에서는 8쌍의 사진자극이 사용되었고,

본 시행에서는 10쌍의 사진 자극이 사용되었

다. 각 시행에서는 음식 또는 통제 자극이 가

로 138mm, 세로 75mm의 크기로 모니터 중앙

에 나타나고, 이와 동시에 사진의 위 또는 아

래에 작은 크기의 사람 그림이 제시되었다.

자극-반응 일치성 과제는 총 2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었는데 한 블록은 접근블록이며, 다른

블록은 회피블록이다. 접근블록에서는 화면에

나타난 사진이 음식사진일 경우 사람 그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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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쪽으로 다가가도록 방향키(↑ 또는 ↓)를

누르고, 통제사진일 경우 사람 그림이 사진으

로부터 멀어지게끔 방향키(↑ 또는 ↓)를 눌러

야 한다. 반대로 회피블록에서는 화면에 나타

난 사진이 음식사진일 경우 사람 그림이 사진

으로부터 멀어지고, 통제사진일 경우 사람 그

림이 사진 쪽으로 다가가게끔 방향키(↑ 또는

↓)를 눌러야 한다. 블록의 순서는 참가자마다

무선적으로 진행되었고, 각 블록은 8번의 연

습시행과 40번의 본 시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가자는 모든 반응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

게 하도록 지시받았고, 참가자가 정확하게 반

응한 시행에 대하여 반응시간이 기록되었다.

반응시간은 자극이 제시된 시점부터 참가자가

방향키를 누를 때까지의 시간으로 측정하였다.

초콜릿 섭취량

참가자의 섭식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초콜

릿을 섭취한 총량(g)을 측정하였다. 세 가지

맛의 초콜릿이 제공되었으며, 참가자가 초콜

릿을 섭취하기 전과 후에 무게를 측정하여 섭

취량을 산출하였다.

실험절차

참가자가 실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

하게 하기 위해 “패션잡지 광고효과 평가 및

맛 테스트”에 관한 연구로 커버스토리를 구성

하여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또한 참가자의 공

복상태가 음식섭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

로 이를 통제하기 위해 참가자에게 사전에 실

험하기 2시간 전부터 공복상태를 유지해줄 것

을 지시하였고, 실험참가 전에 실제로 공복상

태를 유지하였는지 확인하였다. 참가자는 실

험실에 도착하면 먼저 실험에 대한 설명을 듣

고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자신의 정서

상태와 신체불만족 정도를 VAS에 기록한 뒤,

약 5분 동안 15장의 이상적으로 마른 신체이

미지를 보며 광고효과 평가문항(Table 1)에 응

답을 하고, 다시 정서상태와 신체불만족 정도

Figure 1. Example of Stimulus-response

compatibility task

1) How attractive is the model in this advertisement?

2) How similar do you think your body is to the model's body in this advertisement?

3) How effective is this advertisement in convincing you to purchase the clothes worn by the model?

4) Which age group would be the most attracted by this advertisement?

5) How good do you feel watching this advertisement?

6) Overall, how attractive is this advertisement?

Table 1

Questionnaires for Measuring Effectiveness of the Adverti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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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VAS에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자극-반응 일

치성 과제를 약 5분간 실시한 뒤, 다른 실험

실로 이동하여 초콜릿을 섭취하고 맛에 대해

평가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참가

자에게 연구에 대한 사후 설명을 해주고 참가

사례비를 제공하였다.

자료분석

실험 참가자들의 나이와 BMI 지수, 정서 및

신체불만족의 변화, 음식에 대한 접근-회피 경

향성, 그리고 초콜릿 섭취량에 대하여 2(섭식

억제 상태: 억제, 비억제) X 2(신경증 수준:

고, 저)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시행

하였다. 각 종속변인에 대하여 상호작용이 나

타나는 경우에는 단순주효과 분석(simple main

effect)을 통해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분

석은 윈도우용 SPSS 18.0을 사용하였다.

결 과

참가자 특성

집단 간 일반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

인하기 위해, 집단별 연령과 체질량지수(BMI),

섭식억제척도 및 NEO 성격검사 점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네

집단을 비교한 결과, 연령과 BMI 지수에 있어

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섭식

억제척도 및 NEO 성격검사 점수에서는 그룹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섭식억

제 상태를 나타내는 섭식억제척도에서는 고-

신경증 섭식억제자 집단과 저-신경증 섭식억

제자 집단의 점수가 고-신경증 섭식비억제자

집단과 저-신경증 섭식비억제자 집단의 점수

보다 더 높았다, F(1,81) = 420.51, p < .001,

ŋp
2=.84. 신경증 수준을 나타내는 NEO 성격검

사 점수에서는 고-신경증 섭식억제자 집단과

고-신경증 섭식비억제자 집단의 점수가 저-신

경증 섭식억제자 집단과 저-신경증 섭식비억

제자 집단의 점수보다 더 높았다, F(1,81) =

373.04, p < .001, ŋp
2=.82. 각 척도에서 섭식억

제 상태와 신경증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

Restrained eaters Unrestrained eaters

High N

(n = 21)

Low N

(n = 22)

High N

(n = 21)

Low N

(n = 21)

Age 22.71 (1.65) 23.14 (1.50) 22.29 (1.62) 23.10 (1.55)

BMI 20.70 (1.98) 20.20 (1.52) 19.86 (2.63) 19.78 (1.93)

RS 62.76 (7.27) 63.55 (8.20) 24.29 (9.63) 26.00 (8.90)

NEO-PI-R 167.33 (9.82) 122.45 (9.61) 167.52 (13.27) 122.38 (9.90)

Note. High N = high neuroticism; Low N = low neuroticism; BMI = Body Mass Index; RS = Restraint Scale;

NEO-PI-R =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Table 2

Mean (SD) Values for Age, BMI, RS, and NEO-P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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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각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

각 종속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집단별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전체

집단에 대한 변인들의 상관을 구하였다. Table

3은 여섯 가지의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Table 4는 전체 집단에서 각 변인들의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긍정적 정서 변화량은 부정적

정서 변화량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접근 반응시간과 회피 반응시간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정서 및 신체불만족

VAS로 측정한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상

태 및 신체불만족 수준은 사후 점수에서 사전

점수를 빼서 각각의 변화량을 산출하였다. 점

수가 높을수록 각각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

서 상태 및 신체불만족 수준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분석 시에는 불성실한 반응을 보이

거나 매우 일탈된 반응(M±2SD)을 보인 6명(긍

정적 정서)과 4명(신체불만족)을 제외하였다.

긍정적 정서 및 부정적 정서의 변화량에 대한

결과는 Figure 2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긍정적 정서의 변화량에서는 섭

식억제 상태에 의한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다, F(1,75) = 6.68, p < .05, ŋp
2 =

.08. 또한 섭식억제 상태와 신경증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1,75) = 4.12, p < .05, ŋp
2 = .05. 단순주효

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신경증 섭식억제자

가 저-신경증 섭식억제자와, F(1, 75) = 5.78, p

Restrained eaters Unrestrained eaters

High N Low N High N Low N

Change of positive affect
-10.65 (9.35)

(n=20)

-6.65 (10.01)

(n=20)

-2.50 (15.35)

(n=20)

-8.65 (9.77)

(n=19)

Change of negative affect
6.62 (11.19)

(n=21)

8.59 (11.87)

(n=22)

8.33 (12.88)

(n=21)

-0.38 (12.64)

(n=21)

Change of body dissatisfaction
7.86 (4.89)

(n=21)

6.00 (7.33)

(n=20)

7.50 (6.42)

(n=20)

3.80 (4.51)

(n=20)

RT of approach (ms)
749.33 (89.56)

(n=20)

728.59 (83.28)

(n=21)

701.51 (92.41)

(n=20)

730.27 (93.63)

(n=21)

RT of avoidance (ms)
895.08 (120.49)

(n=20)

856.07 (95.83)

(n=21)

873.36 (83.42)

(n=20)

966.56 (83.62)

(n=21)

Consumption of chocolate (g)
24.07 (8.96)

(n=20)

20.33 (7.82)

(n=20)

23.86 (8.44)

(n=19)

19.85 (7.43)

(n=20)

Note. High N = high neuroticism; Low N = low neuroticism; RT = Response Time.

Table 3

Mean (SD) Values for All Dependen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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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고-신경증 섭식비억제자보다, F(1,75) =

10.78, p < .01, 긍정적 정서가 더 크게 감소하

였다.

부정적 정서의 변화량에서는 섭식억제 상태

와 신경증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였다, F(1,81) = 4.10, p < .05, ŋp
2

= .05.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저-신

경증 섭식비억제자는 고-신경증 섭식비억제자

와, F(1,81) = 5.39, p < .05, 저-신경증 섭식억

제자와, F(1,81) = 5.85, p < .05,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 즉, 섭식억제자는 섭식비억제자

보다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보고하였고,

섭식비억제자는 신경증 수준이 높은 경우에만

부정적 정서의 증가를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체불만족의 변화량에서는 신

경증 수준의 주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

Change of

positive affect

Change of

negative affect

Change of body

dissatisfaction

RT of

approach (ms)

RT of

avoidance (ms)

Change of negative affect -.45**

Change of body dissatisfaction -.05 .00

RT of approach (ms) -.10 .09 -.03

RT of avoidance (ms) .00 -.02 .03 .41**

Consumption of chocolate (g) .01 .15 .09 .01 .01

Note. RT = Response Time

**p < .01.

Table 4

Correlations among All Dependent Variables

Figure 2. Changes of (A) positive affect and (B) negative affect following exposure to

thin-ideal images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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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F(1,77) = 4.51, p < .05, ŋp
2 = .06, 신경

증 수준이 높은 참가자는 신경증 수준이 낮은

참가자에 비해 신체불만족이 더 크게 증가하

였다.

음식에 대한 접근-회피 경향성

자극-반응 일치성 과제의 반응시간은 선행

연구(Brignell et al., 2009; Mogg, Field, &

Bradley, 2005)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되었다. 먼

저 오류시행을 모두 제거하고, 참가자의 반응

시간이 200ms 보다 짧거나 2,000ms보다 긴 경

우의 시행이 제거되었다. 이후 접근 블록과

회피 블록에서의 평균 반응시간을 각각 산출

하고, 매우 일탈된 반응(평균±2표준편차)을 보

인 3명을 제외하였다. 각 블록에서 반응시간

이 짧을수록 음식에 대한 접근 경향성 또는

회피 경향성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접근 경향성에서는 유의미한 효

과가 전혀 없었으나 회피 경향성에서는 섭식

억제 상태에 의한 주효과와, F(1, 78) = 4.30, p

< .05, ŋp
2 = .05, 섭식억제 상태와 신경증 수

준의 상호작용 효과가, F(1, 78) = 9.55, p <

.01, ŋp
2 = .11,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단

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저-신경증 섭식

비억제자는 고-신경증 섭식비억제자와, F(1,

78) = 9.49, p < .01, 저-신경증 섭식억제자와,

F(1, 78) = 13.67, p < .001,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섭식억제자는 섭식비억제자보다

음식에 대해 더 빠른 회피반응을 보였으며,

고-신경증 섭식비억제자는 저-신경증 섭식비억

제자보다 더 빠른 회피반응을 보였는데, 결과

는 Figure 3에 제시하였다.

초콜릿 섭취량

초콜릿 섭취량은 참여자가 초콜릿을 섭취하

기 이전에 미리 측정한 초콜릿 총량의 무게에

서 초콜릿 섭취 후 남은 초콜릿의 무게를 빼

는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매우 일탈된 반응

(M±2SD)을 보인 6명을 제외하였다. 분석 결과,

신경증 수준의 주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Figure 3. (A) Approach bias scores and (B) avoidance bias scores for food following

exposure to thin-ideal images

RT = Response Time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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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는데, F(1, 75) = 4.44, p < .05, ŋp
2

= .06, 이상적으로 마른 신체이미지를 본 후

신경증 수준이 높은 참가자는 신경증 수준

이 낮은 참가자보다 더 많은 초콜릿을 섭취

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신경증 수준이 섭식억제자의 이

상적으로 마른 신체이미지에 대한 자기고양효

과와 섭식 관련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였다. 먼저 자기고양효과를 알아보

기 위해 이상적으로 마른 신체이미지를 보기

전후의 정서 및 신체불만족 점수를 비교한 결

과, 고-신경증 섭식억제자 집단에서는 다른 집

단에 비하여 이상적으로 마른 신체이미지를

본 후 긍정적인 정서가 더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섭식억제자 집단에서는 섭식비억제자 집

단보다 부정적인 정서가 더 크게 증가하였으

며, 고-신경증 집단에서는 저-신경증 집단보다

신체불만족이 더 크게 증가하였다. 즉, 한 개

인의 섭식억제 상태가 심할수록, 또는 신경증

수준이 높을수록 이상적으로 마른 신체이미지

로 인한 긍정적인 정서의 감소와 부정적인 정

서 및 신체불만족의 증가를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섭식억제자의 명백한 자기고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섭식억제자

의 마름 환상을 다룬 선행연구보다는 섭식억

제자가 이상적으로 마른 신체이미지로 인한

자기고양효과를 보이지 않았다는 선행연구결

과와 더 일치한다(e.g., Boyce et al., 2013; Joshi

et al., 2004; Mills et al., 2002; Myers & Biocca,

1992; Roberts & Good, 2010; Talesfore, 2008).

즉, 여성의 신경증 수준이 높을수록 이상적으

로 마른 신체이미지와의 상향적 비교과정을

통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점에 더욱 집중하

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상적으로 마른 신체이미지에

대한 노출 후 자기고양효과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음식에 대한 일시적인 탈억제를 알아보

기 위해 음식에 대한 접근-회피 경향성과 섭

식행동을 측정하였다. 먼저 접근-회피 경향성

을 측정한 자극-반응 일치성 과제의 결과를

보면, 네 집단 모두 음식에 대한 접근 경향성

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참가

자들이 실험에 참여하기 전 공복상태를 유지

하였기 때문에 생리적인 허기에 따른 공통적

인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음식에 대한 회피

경향성에서는 저-신경증 섭식비억제자 집단에

비해 다른 세 집단에서 더 빠른 회피 반응을

보였다. 즉, 개인의 섭식억제 수준이 높을수록

또는 신경증 수준이 높을수록 이상적으로 마

른 신체이미지를 본 이후에는 생리적인 허기

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결과

는 어휘판단과제를 이용하여 이상적으로 마른

신체이미지를 본 후 섭식억제자가 보이는 음

식에 대한 회피 경향성을 밝힌 선행연구의 결

과와도 일치한다(Boyce, 2012; Fishbach & Shah,

2006).

음식섭취를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섭식억제

자에게 음식단서는 다이어트 목표를 방해하는

위협자극이 될 수 있다. 특히 목표와 관련된

부정적인 정서, 즉, 이상적으로 마른 신체이미

지를 본 후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정서나

신체불만족의 증가는 절식과 같은 목표행동

을 더욱 증가시키므로 음식단서에 대한 회피

반응을 더 많이 유발한다(Boyce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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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son et al., 1999). 본 연구에서는 섭식억

제자 뿐만 아니라 고-신경증 섭식비억제자에

게서도 비슷한 반응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적인 여성의 경우에도 신경증 수준이 높

을수록 이상적으로 마른 신체이미지를 볼 때

상향적 비교과정을 더 많이 경험하여 신체불

만족이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다(Roberts &

Good, 2010). 즉, 음식에 대한 회피는 결국 이

상적인 신체기준과 현재 상태의 격차에서 비

롯된 자기불일치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

으로 사용된 것일 수 있다.

음식에 대한 내현적인 행동경향성과 더불어

실제 섭식행동을 비교해보면, 저-신경증 섭식

비억제자를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회피 경향

성이 더 높았던 반면, 초콜릿 섭취량에서는

고-신경증 집단이 저-신경증 집단보다 더 많은

초콜릿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나 접근-회피 경

향성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상적으

로 마른 신체이미지를 본 후 신체불만족이 증

가하였던 고-신경증 집단에서 내현적으로는

초콜릿에 대해 더 높은 회피 경향성을 보였음

에도 실제 섭식행동에서는 초콜릿 섭취량이

더 많았다. 이는 과도하게 섭식을 제한하는

상태에서 신체자존감이 하락할 때 심리적 압

박으로 인해 음식섭취를 억제하는 조절능력

이 감소하게 되는 탈억제 현상과 같은 맥락

에서 설명될 수 있다(Polivy & Herman, 1985;

Tanofsky-Kraff et al., 2000). 이러한 결과는 신체

불만족이 이상 섭식행동에 중요한 핵심 요인

이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Lee &

Oh, 2004).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상적으로

마른 신체이미지에 노출된 후 고-신경증 섭식

억제자 집단에서 다른 집단보다 긍정적인 정

서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대체로 부정적인

정서의 증가와 음식에 대한 회피 경향성이 높

았으며, 특히 신경증 수준이 높은 개인의 경

우 신체불만족과 더불어 음식섭취량이 더 높

게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신경증 수준이 높은 섭식억제자 집단

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사회적 비교과정에

대한 관여도가 더 높아 이상적으로 마른 신체

이미지 노출로 인한 해로운 영향에 가장 취약

할 수 있다는 점과 이는 부적응적인 섭식행동

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갖는 또 다른 의의는 음식에 대

한 내현적인 행동경향성을 측정함으로써 섭식

억제자가 이상적으로 마른 신체이미지에 노출

되어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면서 나타나는

목표 관련 행동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를 제공

하였다는 점에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음

식에 대한 접근 경향성과 회피 경향성을 직접

적으로 비교하여 상대적인 영향력까지는 살펴

보지 못했지만 섭식억제자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 후 자동적으로 목표 관련 행동에 대한

노력을 보였으며, 이를 실제 섭식행동과 비교

함으로써 개인의 신경증 수준이 목표 관련 행

동을 위한 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섭식비억제자라 할지

라도 높은 수준의 신경증적 성향을 가진 여성

이 이상적으로 마른 신체이미지에 대해 섭식

억제자와 유사한 반응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볼 만한 결과이다.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전 연구에서는

날씬한 몸매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신체

불만족과 절식 및 폭식 행동을 증가시킨다고

하였고, 신체불만족이 절식과 폭식 행동의 가

능성을 모두 높인다고 알려져 왔으나 절식과

폭식 행동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

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Kim &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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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Lee, 2007; Lee & Oh, 2004; Lim & Kim,

2006). 본 연구에서는 섭식억제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신경증 수준에 따라 정서상태, 신체불

만족과 절식 및 폭식 행동을 모두 분석함으로

써 각 종속측정치에 대한 영향을 밝힐 수 있

었으며, 이상 섭식행동의 위험군에 대해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본 연구결과는 과도한 섭식억제에

대한 개입 영역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최근

개정된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5판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에서 급식

및 섭식장애 진단기준에 회피/제한성 섭취장

애(avoidant/restrictive food intake disorder)가 추가

됨에 따라 섭식억제가 야기하는 심각한 신체

적, 심리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증되지 않

았지만, 만약 이상적으로 마른 신체이미지를

본 후 섭식억제자가 자기고양효과를 경험하여

긍정적인 정서나 신체만족감이 증가하더라도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섭식억제자에게 해

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왜냐하면 단기적

으로는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지속적으로 이상적으로 마른

신체이미지를 보면서 비현실적인 신체상을 더

욱 확고히 하게 되고, 이는 결국 섭식억제를

유지시키는 기제가 되어 이차적인 문제를 야

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상적으로 마른 신

체이미지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단기

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신체상에

집중하여 과도하게 음식섭취를 제한하는 섭식

억제자가 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체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인지적인 변화를 돕는 것이

근본적으로 더욱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

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서는 섭식억제자의 마름 환상을 간접적으로만

측정하였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정서상태와

신체불만족 수준과 같은 자기고양효과를 통해

마름 환상의 정도를 측정하였으나, 섭식억제

자의 마름 환상의 개념을 더욱 명확히 하고

좀 더 심화된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마름

환상을 좀 더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추

후 연구가 필요하다(e.g., Boyce et al., 2013;

Mills et al., 2002; Talesfore, 2008). 본 연구에서

이상적으로 마른 신체이미지에 대한 처리과정

으로 제시되었던 사회적 비교과정과 같이 마

름 환상은 하나의 인지적 정보처리방식으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마름 환상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 외에도 사진 자극이

나 시나리오, 음식 섭취량, 신체적 활동 등 환

상적 처리과정을 유발하도록 조작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 또한 흥미로울 것이다.

둘째, 섭식억제자의 마름 환상에 따른 자기

고양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

구에서 환상적 처리과정을 유발하기 위해 사

용한 광고효과 평가문항이 실제로 사회적 비

교과정과 환상적 처리과정을 어느 정도 유발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상적으로 마른 신체이미지를 본 참가자들이

환상적 처리과정보다는 사회적 비교과정에 더

많이 관여되었다면 가설에서 설정하였던 자기

고양효과보다는 대상과의 비교에 따른 부정적

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을 수 있다. 즉, 이

상적으로 마른 신체이미지에 대한 평가 후의

부정적 정서 및 신체불만족의 증가는 환상적

처리과정보다는 상향적 비교과정에 따른 것으

로 시사된다. 한편 부정적인 정서에 취약한

신경증만으로는 섭식억제자가 이상적으로 마

른 신체이미지에 노출된 후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정서의 증가를 모두 설명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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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신경증 수준에 따라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해

개인의 정서적 불안정성을 측정하는 NEO 성

격검사 중 신경증 문항을 사용하기는 하였지

만, 신경증 수준이 낮다는 것이 정서적 불안

정성이 낮거나 더 나아가 정서적 안정성이 높

다는 것과도 동일한 의미로 쓰일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마

른 신체이미지가 섭식억제자의 긍정적인 정서

를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경증 뿐

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특성, 예를

들면 자기효능감이나 자신감과 관련 있는 성

실성의 역할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성실성이 높은 개인은 목표를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자신에

게 외모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 이상적인

이미지에 대해 위협을 느끼기보다는 이상적인

이미지와의 동화를 통해 고취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이다(Roberts & Good, 2010).

셋째, 본 연구는 정상 체중 또는 저체중 여

성만을 대상으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실험결과

를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섭식장애의

위험 요인으로서의 섭식억제는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지닌 과체중 여성보다 비현실

적인 기준의 신체상을 목표로 하는 정상 체중

또는 저체중 여성의 경우에 더욱 심각한 문제

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과

체중 여성을 대상으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

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섭식억제 및 신경증

수준에 따라 가장 극단적인 수준에 있는 네

집단을 선정하였으나 모든 참가자는 임상집단

이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병리적인 수준의 신경증이

나 섭식문제를 보이는 임상집단에 일반화시키

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통계적 가정을 충족

시키기 위해 자료 분석과정에서 제외되었던

일탈 반응은 대체로 참가자의 불성실한 응답

으로 인한 것이었으나 일부 반응의 경우 임상

적 수준에 가까운 반응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상적으로 마른

신체이미지를 본 후 경험한 부정적인 정서와

음식에 대한 행동경향성 및 섭식행동 간의 관

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음식에 대한 회피경향성이 섭식억제자

가 다이어트 목표에 대한 위협 자극을 피하고

자 하는 노력을 반영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실

제로 부정적인 정서에 얼마큼 영향을 받는 것

인지 명확히 결론내리기 위해서는 섭식억제자

가 경험한 부정적인 정서 또는 신체불만족과

다이어트 목표 간의 관련성을 밝히고 그것이

음식에 대한 내현적인 인지 처리과정과 실제

섭식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검증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섭식

억제자와 섭식비억제자를 대상으로 신경증 수

준에 따라 이상적으로 마른 신체이미지를 보

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의 차이를 비교함으로

써 이상적으로 마른 신체이미지로 인한 부정

적인 영향을 조절하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밝힌 연구라는 점, 그리고 본 연구결과를 통

해 섭식억제자의 마름 환상에 대한 이해를 보

다 넓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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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식억제자의 신경증 수준이

이상적으로 마른 신체이미지 노출에 따른

자기고양효과 및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 지 향 이 장 한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섭식억제자의 신경증 수준이 이상적으로 마른 신체이미지에 노출된 후의 자기

고양효과와 내/외현적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85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섭

식억제 상태(억제, 비억제)와 신경증 수준(고, 저)에 따라 4개 집단으로 분류하여 이상적으로

마른 신체이미지에 노출되기 전후의 정서 및 신체불만족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음식 사진에

대한 자극-반응 일치성 과제를 실시한 후, 실제 초콜릿 섭취량을 통해 섭식행동을 확인하였

다. 실험 결과, 신경증 수준이 높은 섭식억제자는 이상적으로 마른 신체이미지를 본 후 다른

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정서가 더 크게 감소하였고, 신경증 수준이 낮은 섭식비억제자를 제외

한 모든 집단에서 부정적인 정서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이상적으로 마른 신체

이미지를 볼 때 신경증 수준이 높은 섭식억제자가 다른 집단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섭식억제, 신경증, 이상적으로 마른 신체이미지, 정서, 신체불만족, 접근-회피 경향성, 섭식행동


